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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아시아 축산 부흥 견인 ‘케이(k)-축산기술’ 성과 가시화
- 코피아(KOPIA) 사업 성과 집약, 키르기스스탄 축산연구소 실험실 준공
- 중앙아시아 5개국 축산 국제 학술회의 참석, 한국 낙농 해외 사업 성과 발표

- 9월 한-중앙아시아 정상회담 연계, 실무협의 

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이 2020년부터 코피아(KOPIA)* 사업을 통해 키

르기스스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 분야 농업기술 협력이 해를 거듭하며 

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. 

 * KOPIA (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):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

국제개발 협력사업.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

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

 이승돈 청장은 5월 15일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해 코피아(KOPIA) 사업을 

통한 한-키르기스스탄 축산 기술협력 현장을 점검했다. 특히 일리치 마르

스벡 울루 키르기스스탄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 수석차관과 만나 오는 9월 

열릴 한-중앙아시아 정상회담과 연계해 실무협의를 지속하고, 양국 농업기술 

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.

 앞서 오전에는 키르키스스탄 축산연구소에서 열린 축산연구소 실험실 준

공식에 참석해 아셀 카넨바예바 수자원농업가공산업부 차관, 라하드벡 이

브라예프축산연구소장 등과 환담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 축산실험실 연구소 준공은 농촌진흥청이 코피아(KOPIA) 사업을 통해 코

이카(KOICA)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축산 기술협력의 핵심 인프라를 확보

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한국 우수 젖소 유전자원과 한국산 정액을 활

용한 인공수정 기술을 전수하고, 현지 인공수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

지속 가능한 기술 보급 기반을 다져왔다. 그 결과, 코피아(KOPIA) 사업 참

여 농가의 우유 생산량이 재래종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.

 이 청장은 준공식에 이어 축산연구소에서 개최된 ‘중앙아시아 5개국 축산 

국제 학술회의(컨퍼런스)’에 참석해 중앙아시아 지역 축산 발전에 기여한 

한국의 역할을 적극 알렸다. 농촌진흥청은 이 자리에서 코피아(KOPIA) 및 

아파시(AFACI)* 사업을 기반으로 한 ‘아시아 국가별 젖소 개량 기반 마련 

방안’을 발표했다. 

 * AFACI (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): 농촌진흥청 주도로 아

시아 농업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협의체(16개국 참여)

 농촌진흥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키르기스스탄과의 사업을 확대하고, 개

체식별, 혈통등록, 능력검정 등 관리 체계 구축, 한국산 축산 농기자재 진출 

등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

 

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“키르기스스탄 축산사업은 케이(K)-농업기술 보급의 

모범 사례”라며, “9월 정상회담과 연계해 중앙아시아 전역에 케이(K)-축산 

기술협력이 뿌리내려 키르키스스탄 축산업 부흥을 견인하고 나아가 생산성 

향상으로 현지 축산 농가의 증대를 지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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